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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1)이번 교육과정은 이

전 교육과정에 비하여 국어교과의목표를 도구교과에서인격 형성 교과

로 확장한점,국어 교과의 내용을 5대 영역으로 구분한 점,30%정도 교

육 내용이 대폭 감축한 점,학년군으로성취 기준을 제시한점,내용체계

에 ‘태도’가 부활되고 ‘맥락’이 빠진 점,선택과목을 재구조화한 점 등을

*부산대

1)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번 교육과정의 명칭을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으로 고시하였다.그러나 ‘○차’와 같이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처럼 개정된 연도를 기준으로명칭을붙이는 것이편리하므로 본고에서

는 편의상 새 교육과정을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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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특히 ‘듣기’와 ‘말하기’로 영역을 구분하던 것을

‘듣기․말하기’한 영역으로 통합한 것은 국어교육사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이 바뀔 때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데

특히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영역명이 나타나게 된다.또

영역구분의방법이바뀌지 않더라도영역명이타당하지 않다고생각되면

교육과정 개정시 영역명을 수정하기도 한다.국어과 교육과정에 새로운

영역명이제시되면교육현장에서나 연구자입장에서는좋든싫든그교육

과정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할 수밖

에 없다.그러나 영역명이 한 번 결정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지속되는 것

은 아니며 여러 번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이것은 국어 교과에서 영역의

명칭을 정할 때 내재되어 있는 명명의 원리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국어과에서 사용했거나 사용해온 영역명들을 살펴

보고,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 내재해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 탐색

해보고자 한다.또 이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교육과정에서 새로

채택하고있는‘듣기․말하기’라는영역명이합당한지논의해보고자한다.

Ⅱ.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

1. 국어과 영역 구분의 변천

일반적으로 각 교과에서 학습자들이 교수－학습해야 할 내용을 내용

의 특성에 따라 구분지은 것을 영역이라 한다(최미숙 외,2008：38).국어과

에서도 이러한 영역 구분을 하고 있음은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살필수있다.2011개정국어과교육과정의경우,[공통교육과정]‘국

어’의‘내용의 영역과 기준’을 ‘내용체계’와 ‘학년군별 세부 내용’으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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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이때 ‘내용 체계’를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문학’,‘문법’등 5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의미하

는국어과의영역에해당하는것이다.고등학교의[선택교육과정]의‘국어

Ⅰ’,‘국어Ⅱ’에서도이들과목의‘내용의영역과기준’을제시하면서‘세부

내용’을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영역으로 나누고 있다.2)

최현섭 외(1999：83)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역을 구분하는 이유

를 ① 국어활동의 여러 양상을 교육과정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② 국어능력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가능하며,③ 영역에 따른 교수ㆍ학습

특화가 가능하고 목표별 단원구성에서는 각 영역이 단원 구성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이러한 이유처럼 특정 시기의 국어과

교육에 관한 관점 또는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에 변화가 있거나 이

전과 비교하여 강조할 내용이 있을 경우 국어과의 영역 구분 또한 바뀔

가능성이 크다.국어과에서 영역의 이름을 어떤 원리에 의하여 붙였는가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에서 어떤 이유

로 영역명이 바뀌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광복 이후 현재까지 국어

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변천해 왔다.3)

2)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10학년을‘선택 교육과정’으로 두고있다.따라서기존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두고 초등,중등,고등학교의

국어교육 내용을 같은방법으로 구분해왔다.즉 영역 구분방법이같았으며,영역명 역

시 같았다.그러나 현재는‘공통 교육과정’의 ‘국어’와 ‘선택 교육과정’의 ‘국어Ⅰ’,‘국

어Ⅱ’는 영역 구분의 방법은 같으나 영역명은 달리 쓰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3)공통 교과로서 ‘국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다만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부분은 ‘선택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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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학교급 

교수

요목기

1~3차

교육과정

4차

교육과정

5~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읽기

말하기

듣기

짓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표현․이해

언어

문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듣기ㆍ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중학교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

″ ″ ″ ″ ″ ″

고등학교 ″ ″ ″ ″ ″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표 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영역 구분의 변천

(‘″’는 초등학교와영역구분방법이같은경우임)

위 <표 1>을 보면 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의 영역을 당

시의 교육 내용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여 3분법,4분법,5분법,6분법 등으

로 구분해 왔음을 살필수 있다.4)교수요목기와이번 2011국어과교육과

정을제외하고 나머지교육과정기에서는한시기내초․중․고등학교국

어과에서의 영역 구분 방법과 영역명이 같음을 알 수 있다.

2. 국어과 영역명의 변천 과정

이 절에서는 어느 시기에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하였는가보다는 동일한

혹은유사한교육내용을지도하면서도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영역구분

방법이 바뀔 때,혹은 영역 구분 방법은 변하지 않았지만 영역의 명칭이

바뀐경우를주목해서보고자한다.초,중학교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영

4)영역 구분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최미숙 외(200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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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도 다음과 같이 변천되었다.5)

1)문법→언어→국어지식→문법

2)말하기,듣기→표현ㆍ이해6)→말하기,듣기→듣기ㆍ말하기

3)국문학사→문학

4)짓기,쓰기→쓰기

<표 2> 영역명의 변천

<표 2>와 같이 현재 ‘문법’영역은 영역명이 문법에서 언어로,언어

에서 국어지식으로,국어지식에서 다시 문법으로 바뀌어 왔다.현재 ‘듣

기․말하기’영역은과거‘말하기’,‘듣기’영역으로각각구분되었던것이

읽기,쓰기와 통합하고 언어 기능 네 영역을 모두 통합하여 ‘표현․이해’

라는 영역명으로 명명되었으며,이후 다시 네 영역을 분리하여 종전과 같

이 영역명을 붙여,‘말하기’영역과 ‘듣기’영역으로 불리었다.‘국문학사’

는 ‘문학’으로 영역명이 바뀌었으며,‘짓기’와 ‘쓰기’로 각각 구분되었던

영역이후에‘쓰기’하나로통합되었다.영역명의 이러한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기

영역명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11개정

문법 문법 --------- 언어
국어

지식
문법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표현ㆍ

이해

말하기,듣기,읽기,

쓰기

듣기ㆍ말하기,

읽기,쓰기

국문학사 국문학사 --------- 문학

짓기,쓰기 짓기,쓰기 쓰기

<표 3> 시기별 영역명의 변천

(‘----’는그영역이독립영역으로설정되지않았음을의미함)

5)이 부분에는2011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인 ‘국어Ⅰ’과‘국어Ⅱ’의 영역 구

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6)이 영역명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네 언어 기능에 대한교육을 모두 포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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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요목기에 처음 사용된 영역의 명칭이

이후 두세 번 바뀐 것을 볼 수 있다.‘읽기’영역의 경우 4차 교육과정 때

‘표현․이해’에통합되어 명명 되다가 이후 다시 ‘읽기’로 분리된 후에 명

칭에는 변화가 없었다.그러나 다른 영역명의 경우는 2~4번의 변화를 겪

었다.

1) ‘문법’ 영역명의 변화

영역명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문법’영역이다.‘문법’영역은교수요

목기에 ‘문법’이라는 명칭에서 현재까지 ‘언어’,‘국어지식’등으로 여러

번 명칭이 바뀌어왔지만 대개 우리 국어의 언어적 특성을 가르쳐 왔다는

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7)그러나 영역명이 바뀔 때마다 그나름의 이유

가 있었다.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영역이 ‘언어의 본질과 특질에 관한

지식’을 지도한다고 밝히고 있다.1~3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영역을

언어사용기능을중심으로4개로 구분하여문법이별도의영역은아니었

지만 그렇다고 문법이 지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박붕배(1987：243)에는

‘언어’를 별도의 영역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문교부가 다

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개정된 4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의 하나는 문학 교육과 함께 언

어 영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과거의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 영역을 다루지

아니한 바는 아니지만,이렇게 부상시켜 역점을 두어 다루게 한 데는 두 가

지 이유가 있다.즉,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어 교육의 기초기부터 자기

나라 국어의 특질과 독특한 말의 쓰임 등을 철저히 다루어,고유 문화권을

수호하고 국민성을 바람직하게 발전시키자는 의도로 자국어 교육을 진전시

7)교수요목기의중학교 국어 교수 요목에는‘문법’의 내용을‘국어의 소리,글자,어법,표

기 등의 대요를 가르쳐,국어의 됨됨이와 그 특질을 이해하게 하고,또 현대어,신조어,

고어,방언,표준어,외래어 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얻고,국어의 사적 발달의 개요(槪

要)를 알게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문교부,19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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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가고 있으며,또 하나는 언어학적 학습이나 문법학적 학습과,언어 학습

이나 어법 학습의 구별을 하지 못하여 혼돈하는 과오를 자각시켜,정상적인

국어 교육을 하자는 데 근본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이를 보면 4차 교육과정에서 ‘언어’라는 영역명을 사용한 이유는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이 언어(국어)에 관한 지식의 이해이며,이 영역의 교

육이 ‘언어학적 학습’,‘문법학적 학습’이 아니라 ‘언어 학습’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7차 교육과정에서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국어지식’으로 명칭을 바꾸며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언어’라는 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데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함이었다.특히,창의적국어사용능력신장과밀접하게관련되

어 있는 표현력과 이해력도 ‘언어’의 범주에 포괄될 수 있다는 점,보통 교

육의 일환으로 실천되는 초․중등 학교의 국어 교육이 언어학 일반이나 국

어학의 지식 체계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점,국어에 대한 지식

으로 한정하는것이교육내용의선정과 각각의교육내용의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조정하였다(교육부,2001：19).

즉,‘국어지식’이라는 명칭이 교육 내용 선정과 교육 내용이 성격을

명료히 하는 데 도움이 되어 바꾸었다는 것이다.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2008：15)를 보면,‘국어지식’이라는 영역명 역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서‘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듣기,말하기,쓰기,문학영역을모두

지시한다는 점과,‘국어지식’에서‘지식’이‘쓰임과 활용’까지를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문법’으로 영역명이 바뀌었다.즉 ‘문법’

영역명의 변천 이유는 교육 내용의 변환이 아니라 영역명이 ‘포괄적’이어

서 교육 내용을 다른 영역의 내용과 구분하여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말하기’와 ‘듣기’ 영역명의 변화

교수요목기에 초등학교에서는 영역 구분을 읽기,말하기,듣기,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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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로5영역으로구분하였고,중학교에는읽기,말하기,짓기,쓰기,문법,

국문학사로 6영역으로 구분하였다.이후 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를 말

하기,듣기,읽기,쓰기로 4영역으로 구분하였다.즉 교수요목기 이래 3차

교육과정까지는 국어과의 영역명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사용하

였다.그러나 4차 교육과정 때에는 국어과의 영역을 ‘표현ㆍ이해’,‘언어’,

‘문학’으로구성하였다.당시교육과정의‘지도및평가상유의점’에는‘표

현ㆍ이해’는 국어 사용의 기능을,‘언어’는 국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지식을,‘문학’은 작품을 감상하기위한 기초적인지식을지도하

되상호 관련되도록한다(문교부,1986：137)고밝히고있다.이는이전에말

하기,듣기,읽기,쓰기 4영역으로 국어과 내용을 구분하던 것에서 이들을

모두 ‘표현ㆍ이해’라는 명칭 하에 한 영역으로 묶고,‘언어’,‘문학’을 새

로 국어과의 영역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 기능의 약화,언어

와 문학 지식의 강화 등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여기서 눈여겨 볼 것

은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모두 합친 통합 영역명을 ‘표현ㆍ이해’로

두었다는점이다.이는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적 측면,듣기와읽기의이해

적 측면을 병렬적으로 표현한 명칭이다.그러나 언어 사용 영역을 통합하

여칭한‘표현․이해’라는영역명은문자언어 의사소통인읽기,쓰기와구

두 언어 의사소통인 말하기,듣기의 영역별 특징보다는 모두 수사학적 지

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대인 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담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1987년 개정 공포된 5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사에서 이전에

비하여큰변화를보인시기로평가된다.이시기부터‘기능중심국어교육

관’에 의해 국어 교과의 목표,내용,방법,평가 등 국어과 교육과정 전반

에걸쳐큰변화가있었다.특히국어교육의목표를언어 사용기능신장

으로 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4차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영역 속

에 묶어두었던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모두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설

정하여 언어,문학 영역과 더불어 6대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

다(최현섭 외,2005：163).이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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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언어 사용 기능을 교수－학습하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각각 영역으로 독립하고 영역명에서도 언어 사용 활동의 각각을 그대로

드러낸명칭을사용함으로써언어사용기능에관한교육을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볼 수 있다.이후 올해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까지 언어 사용 영역을 강화하여 독립적으로 4영역으로 설정

하였으며 각각의 영역명 또한 지속되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기존의 ‘듣기’영역과 ‘말

하기’영역2개를통합하여‘듣기․말하기’영역하나로설정하여국어교

과가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학’,‘문법’으로5대 영역으로 구분

되었다.그간 ‘듣기’와 ‘말하기’를 두 영역으로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지않다는논의는여러 번있었다.8)2011개정 교육과정에서 두영

역이 통합되어 ‘듣기․말하기’영역이 된 이유에 대하여 민현식 외(2011：

76)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과의 내용 영역을 기존의 6개에

서5개로축소하였다.즉기존의‘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영역

을‘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으로 축소함으로써 ‘듣기’와‘말하

기’를 통합하여 ‘듣기․말하기’로 구성한 것이다.이는 글말 활동에 비해두

드러지는 입말 활동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하고,유사 영역의 효율적 통합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며 결과적으로는 내용 감축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듣기․말하기’영역을 통합함으로써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특징

인 입말 활동의 상호 작용성을 강조할 수 있고,또 두 영역 모두 구두 언

어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사 영역 통합으로 내용 감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감축을 위하여 기존 두

영역을 통합했든,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위하여 두

영역을 통합했든 새 영역이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다.9)

8)이와 관련된 내용은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9)유사 영역의 효율적 통합을 통한 교육 효과를 위해 ‘듣기․말하기’영역으로 통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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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듣기’영역과 ‘말하기’영역을 통합한 새 영역의 명칭을 ‘듣기․

말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3) ‘문학’ 영역명의 변화

문학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되어 교육된 것은

1981년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이다.그 이전 문학은 ‘읽기’영역에

포함되어 교육되었으며,특이하게 교수요목기의 ‘교수 요지’부분에 지금

의 영역 개념으로 국어과의 지도 내용을 분류할 때 ‘국문학사’라는 표현

이 나타난다.당시 ‘교수 요지’에는 ‘국문학사’가 ‘국문학의 사적 발달의

대요를 가르쳐,국민의 특성과,고유문화의 유래를 밝혀,문화사상에의 우

리 고전(古典)의 지위와 가치를 알림’이라고 교육 내용을 밝히고 있다.즉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문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읽기’영역의 교

육 내용으로 보면서 국문학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

문학사’라는 별도의 교육 내용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것은

교수요목기에만나타나고이후 1~3차 국어과교육과정에는 문학 관련교

육이‘읽기’영역의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

서는 ‘문학’영역의 신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새 교육 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문학 영역을 독립시

켰다.문학교육은문학의이론이나작법에대한지식전달보다는올바른감

상력 신장에 역점을 두었다.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

며,고상한 취미와 강인한 의지,인간 존중의 태도,심미적인 안목을 가지도

록 하여 삶의 즐거움과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다는 것은‘읽기’와‘쓰기’영역 역시 일정부분 유사한 교육 내용이 있으므로 통합했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영역 통합에 대한 그리 합당한 논리라 보기 어렵다.

교육 내용을 감축은 해야 하는데 왜 ‘듣기’와 ‘말하기’만 유사 교육 내용이라고 통합되

어야 하는가?‘쓰기’와‘읽기’영역은 통합될 수 없는가?오히려 기존의 ‘듣기’와 ‘말하

기’로 영역을 분리하여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했을 때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고유

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영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된다.



국어 교과의 영역명에 관한 일고  573

1985：5).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문학’은 교수요목기에

‘국문학사’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가 1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영역에 통합되어 있다가 4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영역으로 독립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영역명의 관점에서 보면 문학 작품 읽기

와 관련된 ‘읽기’영역 교육 내용을 독립하여 새로운 영역이 탄생되었고

새 영역명은 교육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문학’으로 명명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4) ‘쓰기’ 영역명의 변화

‘쓰기’영역은 앞의<표1>에서살필수 있듯이 교수요목기의국민학

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짓기’,‘쓰기’두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통

합한 영역에 해당한다.교수요목기의 ‘짓기’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적어 표현하게하는 것 즉글짓기를,‘쓰기’에서는 글자의 모양을 바

르고 아름답게 쓰도록 하는 것 즉 글씨 쓰기를 교육 내용으로 하였다.이

후1차국어과교육과정에서이두교육내용이 통합되었고,영역명은‘쓰

기’로칭해진 것이다.실제 1~2차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 영역명으로 ‘쓰

기(글짓기)’로 표시되다가 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쓰기’로만 표현되었다.

‘쓰기’영역은앞서언급하였듯이4차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 다른언

어 사용 기능들과 통합하여 통합 영역명인 ‘표현․이해’로 불리었다.5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언어 사용 기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면서 다시 독

립 영역 ‘쓰기’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그 명칭을 이어오고 있다.영역명으

로서의 ‘쓰기’는 글씨쓰기와 글짓기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으

면서도다른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담당하는영역명과균형을 고려한 명

칭이라 볼 수 있다.만일 ‘쓰기’와 ‘짓기’가 통합되면서 통합 영역명으로

‘작문’을 채택한다고 하면 ‘말하기’,‘듣기’,‘읽기’등의 영역명과 균형이

맞지 않는 면이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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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역명의 기능과 명명의 원리

1. 영역명의 기능

교육과정에서 한 교과에서 교육해야 할 내용을 무작위로 나열할 수는

없다.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추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교

육해야 할 여러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이를 다른 내용과 구

별하여 명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교육과

정의 영역 구분 이유를 최현섭 외(1999：83)에서처럼,국어활동의 여러 양

상에 대한 포괄적반영 가능,국어 능력에 관한체계적 접근가능,교수－

학습 특화가 가능 등으로 상정한다면 이러한 영역 구분의 이유를 만족할

수 있게 영역의 명칭을 붙이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영역명은 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것을 가르는 기능이 있다.특정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영역의 명칭을 어떻게 붙이든 이것이 다른 것과

동일하지만 않다면 이 영역명은,그 교과에서 가르쳐야 할 다른 영역과

구획을 가르게 해준다.예를 들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 내용을묶고 이것의 명칭을 ‘쓰기’로 하든 ‘영역1’로 하

든 일단 이것은 다른 영역과 이 영역을 구분하게 해준다.단지 대부분의

국가에서이영역의 명칭을 ‘영역1’이라고붙이지않고‘쓰기’라고명명하

는 것은 영역의 명칭을 명명하는 원리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10)‘작문’은 이후3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선택과목명으로 사용된다.6차 국어과 교

육과정부터 말하기와 듣기를 심화한 과목,읽기를 심화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설정이

된다.그러나 이들은 각각 ‘화법’,‘독서’로 명명되었고,결국 ‘화법’,‘독서’,‘작문’은

동일 수준에서 선택과목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흥미롭게도 ‘문법’,‘문학’

은 영역명인 동시에 선택과목명으로도 사용되는데,‘듣기․말하기’,‘쓰기’,‘읽기’영

역은 각각 화법,작문,독서라는 별도의 선택과목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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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영역명은 영역 간의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는 기능이 있다.영

역명이일차적으로영역들끼리상호구분의기능을 하면서한편으로영역

명은 그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과 다른 영역에 포함되어 있

는교육 내용을 구별할수있게 된다.‘작품속인물,사건,배경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이해한다’와교육내용의분야가다르다.전자는‘문학’영역에,후

자는 ‘문법’영역의 교육 내용이다.11)영역명을 ‘영역1’,‘영역2’와 같이

붙였을 경우는 그 영역의 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우나,‘문학’,‘문법’등과

같이 명명했을 경우는 여러 영역의 교육 내용이 혼재해 있더라도 영역별

로 내용의 구별 가능하다.

셋째,영역명은 영역의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내용의 성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영역의 명칭을 적절하게 정한 경우 그 영역

의 교육 내용을명료하게드러낼 수있다.예를 들어‘말하기’,‘듣기’,‘읽

기’,‘쓰기’등과 같은 영역명과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표현․이해’라고

하는 영역명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전자의경우그영역에서교육해야할기능과주된활동을드러내고있고,

후자의 경우는 그 영역 내 포함된 활동의 공통된 성격을 드러내 준다.또

전자의 경우는 영역명에서 이미 각각의 언어 기능에 관한 교육을 강조하

고 있고,후자의 경우는 문자언어 의사소통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구분 없이 표현 측면에서의 공통점,이해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교육의 초

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결국 후자의 경우 영역명에서 언어 사용 기

능 각각의 교육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후자에 비해

전자의 영역명이 교육 내용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영역의 명칭은 교과 내용의 구분 기능,영역 간 교육 내

용의 구별 기능,영역 교육 내용의 명료화 기능 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1)이들은각각문학영역과문법영역의5~6학년군성취기준중일부에해당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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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역 명칭이 영역 간의 교육 내용을 구별해 주고,영역의 교육 내용

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작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명명이 필요하다.

2. 영역명 명명의 원리

영역명은 영역을 부르는 이름으로 한 영역과 다른 영역을 구별하는

명칭이다.그러므로 영역명 명명의 첫째 방법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

히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는 ‘구별성’을 들 수 있다.교육 내용의 차이에

따라 영역을 갈라 나눈 후 이들 영역이 서로 혼동되지 않고 분명히 구별

될 수있도록이름을 붙여야 명명을하는 가장 기본적인기능이만족되는

것이다.그러나 영역명은 단지 영역간에 서로 구별되는 것만으로는 충분

하다고 볼 수 없다.앞서 국어과 교육과정 변천의 과정에서 유사한 혹은

동일한 영역의 영역명이 변화된 경우와 당시 문서상에 영역명이 왜 변화

되었는가를 설명한 부분을 분석해 보았다.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바꾸듯이 영역명의 변화 역시 변화된 교육의 내용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명명의 방법을 추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그간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명변천의과정에서 살필 수 있는 좋은명명의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우선,영역의 명칭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영역명이 서로 구별된다 하더라도 영역명에서

그 영역에서 가르치는 것을밖으로드러낼 수없다면 좋은 명명의방법이

라 하기 어렵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영역1’,‘영역2’,‘영역3’등이 좋은

영역명이될 수없는 것은이것이그 영역에서 어떤내용을 가르치는가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문법’영역의 명칭이 국어과 교육과정사에서

여러 번 바뀌었지만 다시 현재 ‘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명칭이 영역 교육 내용의 전체를 표시할 만한 한 부분을 담고 있어 대표

성을만족하기때문이다.주지하다시피‘문법’영역의교육내용은일반적

인 의미에서 말하는 문법만은 아니며,현재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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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전체 교육 내용의 일부에불과하다.또 ‘문법’영역의 성격을도구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 혹은 내용적 측면에서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역시

분분하다.그러나 영역명으로 ‘문법’이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전통적으로

이 영역에서 지도해왔던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으면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도구로서의 ‘말과 글의 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명칭이기 때문에 전체교육 내용을 다담지 못한다하더라도대표성

은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영역의 명칭은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수 있는 ‘명료성’을 갖추어야 한다.즉 영역의명칭이 지나치게 포

괄적이어서 사람들이 그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내용을 알수 없다면 그것

은 적절한 명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것이다.과거‘언어’라는영역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그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이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없으므로 ‘국어지식’으로

명칭을 바꾸었고,이 명칭 역시 ‘국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국어과의

모든 영역을 모두 지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결국 영역명이 여러 영역의

교육내용을 포괄하는 표현이 되어서는안 되며그 영역만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드러낼수있도록명료할때바람직한영역명이라 볼수있다.

이상과 같이 영역명이 구별성,대표성,명료성 등을 갖추었을 때 다른

영역과그 영역의교육 내용과 성격을 구분하여줄 수있어 영역명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아래 <표 4>와 같이 영역이 가지는 구분의 기능

을 위해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는 동일하지 않은 영역명만 가지면 되지만,

이러한 영역명은 영역이 가지는 ‘교육 내용 구별의 기능’과 ‘교육 내용과

교육내용성격의명료화기능’을만족하지못한다.그러므로영역이구별

의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역명 역시 ‘구별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명명되어야 한다.또 영역이 ‘교육 내용을 뚜렷하고 분명히 하는 기능’을

하기위해서는영역명이‘대표성’과 ‘명료성’의 원리를 적용하여명명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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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기능 영역명이 갖추어야 할 성격

교과내용구분의기능

영역간교육내용의구별기능 구별성

영역교육내용을뚜렷하고분명히하는기능
대표성

명료성

<표 4> 영역의 기능과 영역명의 성격

그러나 영역명을 명명하는 이러한 원리가 모두 동등한 것은 아니다.

영역명 명명의 원리 간의 관계를 나타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영역명 명명의 원리 간의 관계

영역명을 명명할 때 ‘구별성’은 가장 기본적인 명명의 원리이다.구별

성을 만족하는 명명법이 대표성이나 명료성을 꼭 만족하지는 않는다.그

러나 명료성을 만족하는 명명법은 그 영역의 명칭과 다른 영역의 명칭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드러낼 수 있어 대표성을 갖

추고있다고볼수있다.한 영역의교육내용을대표하는 명명법이그영

역의 교육 내용이나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내 주기 어렵다는

것을 ‘문법’영역명의변천 과정에서 살펴볼수 있었다.결국 영역명 명명

의 최상위 원리는 명료성이며,이러한 최상위 원리를 만족하는 명명이 아

닐 경우 교육공동체에게교육 내용이나 교육의성격에대하여 오해와 혼

란을 줄 수 있어 교육과정이 바뀔 때 수정되기도 한다.그러므로 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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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어 새로운 영역이 생겨나고 그 영역의 명칭이

결정될때 과연그것이 영역명으로서타당한가를살펴볼때 이 같은 영역

명 명명의 원리를 얼마나 충족하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Ⅳ.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 사용된

‘듣기․말하기’ 영역명의 타당성

1.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의 의미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듣기․말하기’라는 새로운 영역명이 생겼다.국어과 교육과정

에서 새로운 영역이나 영역명이 나타날 때 이와 관련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영

역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이것은 ‘듣기’와 ‘말하기’두 영역

을 통합하여 ‘듣기․말하기’로 명명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진이

별 의문 없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새로운영역명임에도불구하고자연스럽게인식할수있었던이유

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7차 국어과 ｢생활국어｣교과서에 두 영역을 통합하여 단원의 교

육 내용 영역을 표시할 때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이다.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영역명을 나열할 때 순서를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등으로 해오다가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발달적 순서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듣기,말하기,읽기,쓰기등으로바꾸었다.그이전

오랫동안 말하기와 듣기 두 영역을 함께 나열해서 표현하거나 통합의 의

미로 표현할 때 ‘말하기와 듣기’,혹은 ‘말하기․듣기’등으로 부르다가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이같이 영역명 순서가바뀐 이후 현장에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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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명은 종전 그대의 표현 방법에 따라

｢말하기․듣기｣라고 하였으나 중학교 생활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단원의

주 학습 내용이 어떤 영역인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듣기․말하기’혹은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을 혼용하였다.따라서 두 영역을 통합한다는 의미

혹은두 영역을순차적으로부를 때어떻게부르는 것이알맞은가에 대한

판단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둘째,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후 국어 교육 관련 논문에서

두 영역을 함께 지칭할 때 혹은 순차적으로 나열할 때 ‘듣기․말하기’라

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그러나 이 역시 일부 연구자

들은 종전에 널리 사용하던 방식을 따라 ‘말하기․듣기’로 표현하였다.

셋째,영역명이어떤기능을 하는가에대하여특별히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기존에 독립적으로 있던 영

역을하나로통합한경우는‘표현․이해’영역밖에는없었는데‘표현․이

해’라는 영역명은 독립 영역명의 공통 특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융합한 경

우이다.그러나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듣기’영역과 ‘말하기’

영역을 통합한 영역명의 경우는 단지 두 영역을7차,2007년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배열한 순서에 따라 결합해 놓은 것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차 이전 오랫동안 ‘말하기․듣기’라는 순서로 사용해왔던 표현도

이미존재하는상황에서통합된영역을어떻게명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듣기․말하기’라는 표현은 1)‘듣기’와 ‘말하기’두 영역을 통합

하여 구성한 단원이라는 의미와 2)‘듣기’영역과 ‘말하기’영역이라고 나

열해서부르는 것이 너무길기 때문에 이를축약해서 뒤쪽에만영역이라

는 것을 밝히고 함께 불렀기 때문에 여전히 ‘듣기’와 ‘말하기’각각의 영

역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영역으로서,기존의 ‘듣기’영역과 ‘말하기’영역의 교육

내용을 통합한 새로운 한 영역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영역명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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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의 타당성

그간 국어와 교육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를 각각의 영역으로 설정

하고도 교육 방법을 제시할 때는 두 영역을 통합할 것을 권고하였다.독

립 영역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설정한뒤 이를 통합해서 교육하는것과

아예구두 언어의사소통에서 이해와표현에 관한 교육을한 영역으로 설

정하여 교육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분리해서 보

자면 이해로서의 읽기와 표현으로서의 쓰기처럼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서

의 이해로서 듣기와 표현으로서의 말하기는 분명 구분이 가능하다.그러

나 교육적 관점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실제 양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듣기’와‘말하기’는분리하는것보다 통합하는것이훨씬바람직하다.‘듣

기’와 ‘말하기’두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보다 한 영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구두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적합한교육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할수 있

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라 볼 수 있다.이창덕 외(2010：73~75)에

서도국어활동을표현 활동과 이해활동이라는두 인지작용의 축으로 분

류하게되면 ① 구두 언어과정의 상호교섭적인의미 구성이교육의내용

에서 중심 자리에 놓일 수 없고,② 구어 활동의 관계적 목표를 반영하기

어려우며,③ 구어 활동과 문어 활동을 표현과 이해라는 두 축으로 분류

하고교육 내용으로서 기능을 동일하게하면 국어 활동교육이 다루기 까

다로운 구두 언어보다는 다루기 쉬운 문어 중심의 활동으로 치우치게 되

며,④ 듣기와 말하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지식이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영역 구분시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

한 교육은 통합하여 한 영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아래 <표 5>를

보면프랑스,영국,캐나다,일본,중국 등은자국어교육과정에서 구두언

어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을 한 영역으로 처리하며,호주의 경우는 내용

영역이아니라언어양식으로‘듣기’와‘말하기’두부분으로나뉘고있다.

결국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자국어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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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도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영

역

구

분

∙말하기와

듣기,읽기,

쓰기

∙초등학교

－제2주기：입말

언어의 습득,읽

기와쓰기

－제3주기：일반

능력,특수능력

∙중학교：읽기,

쓰기,입말 언어

도구

∙고등학교：합

리적인 언어 활

용과 의사소통

및표현,글감

∙텍스트영역

과언어영역

*듣기, 말하

기,읽기,보

기, 쓰기는

내용 영역이

아니라 ‘언어

양식’을 다루

는 것으로 제

시

∙초등학교：

쓰기, 읽기,

음성 언어와

시각적 의사

소통

∙중등학교：

문학과 읽기,

쓰기, 언어,

매체

∙말하기․듣

기,쓰기,읽

기

*국어지식과

관련되는 내

용은 ‘언어사

항’에, 문학

및 교재 구성

과 관련되는

내용은 ‘내용

지침’제시

∙초등학교：

한자 병음,글자

익히기와 글씨쓰

기,읽기,말을

글로 적기,입말

글로의사소통

∙중학교：

읽기,쓰기,입말

의사소통, 어문

상식,본문,과외

활동

∙고등학교：

읽기,쓰기,입말

의사소통,본문

<표 5> 외국의 자국어 교육 과정에서 영역 구분과 영역명 비교(이인제 외, 2005：676~677)

그렇다면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한 영역의 이름은 어떻게 칭하는

것이 좋은가?다른 나라자국어 교육과정에서 영역명을 이렇게 하고있으

니 우리도 그런영역명으로바꾸어야하는 것이아니라왜 그러한명칭을

붙였는가에 대하여생각해보고가장타당한영역명이무엇인지생각해보

는 과정이 필요하다.<표 5>에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영역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영국은 ‘말하기와 듣기’,일본은 ‘말

하기․듣기’로 명명을 하고 프랑스는 ‘입말 언어’,중국은 ‘입말 의사소

통’,캐나다는 ‘음성언어와 시각적 의사소통’이라고 명명하고 있다.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영역명은 ‘말하기’와 ‘듣기’를 병

렬적으로 나열해서 부르는 방법과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완전히 융합하여 영역명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병렬적으로 나열하

더라도이번교육과정에서 채택하고있는‘듣기․말하기’처럼‘듣기’를먼

저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말하기’가 앞세워 ‘말하기와 듣기’혹은 ‘말하

기․듣기’로 표현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어과 교육과정을 사(史)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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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이전에는 영역명을 늘 ‘말하기’,‘듣기’의 순서로

사용해왔고 두 영역이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다보니 두 영역을 편의상 묶어 ‘말하기,듣기’영역이라고 칭해왔다.12)

그러나 7차 국어과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언어 습득의 순서

를고려하여듣기,말하기,읽기,쓰기,국어지식,문학으로재편하였고,이

둘을 묶어 칭할 때 ‘듣기,말하기’영역이라 부르기도 하고,이전 그대로

‘말하기,듣기’영역이라 부르기도 했다.

국어과의여러 영역을 나열할 때순서를정하기위해 ‘언어습득의순

서’를 내세울 수 있었듯이,기존의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이 통합하여

한 개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면서 영역명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한 논리

가 있어야 한다.만일 7차 이후에 사용된 표현을 그대로 이어 사용했다든

가 기존의 ‘언어 습득의 순서’로 통합 영역명을 정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한영역의명칭은그 영역의 교육내용을가장잘 대변해주는‘대표

성’을 띤 것이어야 한다.현재 ‘듣기․말하기’로 칭해진 이 영역의 교육

내용은 구두 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고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중요하

나 역시 그 무게의 중심은 말하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과정을 생각해보더라도 한 참여자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이어져 있고,이

영역의 교수－학습 구조 역시 강연과 같은 일방적 듣기가 아니라면 대부

분은 어떤 학습자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반응하게 하는 과정으로 구

성하게된다.2011개정국어과교육과정에제시된‘내용성취기준’을보

면,기존의 ‘듣기’와 ‘말하기’영역을 통합하여 한 영역으로 하다 보니 하

나의 내용 성취 기준에 듣기와 말하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 다룰 수밖에

없다.또영역명을‘듣기․말하기’로 정하다보니듣기와말하기에대한내

용을 모두 나열할 때 듣기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고 말하기에 대한 것

을 뒤에 드러내고 있다.그러다보니 내용 성취 기준의 핵심 내용이 분명

12)이하 4.2장의 내용 일부는 2011년 7월 9일에 있었던 ‘2011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교육과정 개발 방향 공청회’의 자료집에 수록된 필자의 토론문 일부를 수정한 것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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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드러나지 않게 된 것들이 있다.예를 들면 <1,2학년군>‘듣기․말하

기’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2학년군> －듣기․말하기－

⑷ 일이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듣고 말한다.

일의순서나절차에따라말하는것은논리적으로말하는중요한한방법이다.대화를듣거

나말할때,사건의순서에따라듣고,말하게함으로써서사적듣기와말하기의기초능력을

향상시킬수있다.직접경험한일이나듣거나읽은이야기의내용을일이일어난차례에따라

순서대로정리하도록한다.일이일어난차례는‘어제,토요일에,주말에,아침에,저녁에’등과

같은시간표현과‘처음에,그다음에,그후,-하고,그래서,그리고,그러니까,그러다가,결국’

등과같은접속표현을사용하여나타낼수있다.이야기를할때에는정리한내용의순서에유

의하면서실감나게표현하도록한다.

위 ‘내용 성취 기준’은 아래에 설명된 것을 보지 않으면,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이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게 한다는 것으로 오독

할 수 있다.이 성취기준은 서사적 듣기와 서사적 말하기라는 두 개의 학

습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나 실제 교수－학습으로 구현할 때는 서사

적 말하기 능력 배양을 핵심 학습 내용으로 두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사

적 듣기 역시 함께 가르치게 된다.즉 성취 기준을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하며 듣고 말한다’라고 하면서도 아래 설명된 부분을 보면 핵심 교육

내용은 역시 표현－말하기에 두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는 통합 영역을

‘듣기․말하기’로 명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차라리 영역명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흐름을드러내고13)교육내용의무게비중이드러나면서동시에

13)이번 교육과정 개발진도 이것을 교육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을 ‘내용 체계’의 기능 범주의 하위 내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즉,‘듣기․말하기’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기능을‘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표현과 전달’,‘추론과 평가’,

‘상호 작용과 관계 형성’,‘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데,이것은 구두언어의사소통을먼저화자의입장에서‘상황 이해와 내용 구성’을 하

고 이에 대하여 ‘표현과 전달’을 하며,청자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추론과 평가’를 하

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즉‘말하기’에서‘듣기’로 넘어가는 순차적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결국 구두 언어 의사소통 과정이 실제 이 같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 교육적 상황에서 학습 내용을 분절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가장 교육

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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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임을보여줄 수 있도록 ‘말하기․듣기’로 하

거나 ‘구두 언어 의사소통적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한 교육 내용을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의 장점은 7차 이후 영역 제시 순서가

‘듣기’,‘말하기’로바뀌면서이두영역을축약혹은통합해서부를때사

용하였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장점은 동시에 7

차 이전에 굳어졌던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을 여전히 사용하기도 한다

는 점에서 본다면바로 전시기의습관적 표현을 굳혀서사용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영역명으로서‘말하기․듣기’의 장점은이 역시 7차 이전에 두영역을

축약 혹은 통합해서 부를 때 사용하였던 표현이고 7차 이후에서 여전히

두 영역을 함께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또 구두

언어 의사소통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교수－학습 상황에서도

어떤 것에 대하여 말을 하게 하고,이것을 청자의 관점에서 듣도록 교육

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연스럽다.그러나 이 영역명은

이 영역의 교육이구두 언어 의사소통적 관점에중점이있으며 관계적 목

적을 중시하는 등의 교육 내용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영역명이라 보기 어

렵다.특히 기존에 ‘말하기’와 ‘듣기’영역으로 분리되었던 시절 축약해서

사용하였던 ‘말하기․듣기’라는 표현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의사

소통적 관점의 교육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지는 못한다.

이에 비하여 영역명으로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은 현재 국어교육 공

동체에게 영역명으로서는 생소하고 어색하다.또 문자언어 의사소통인

‘읽기’와 ‘쓰기’를 영역명으로 둔 상태에서 굳이 ‘말하기’와 ‘듣기’영역만

을‘구두언어의사소통’이라고하는것이균형에맞지 않다고볼수도있

다.그러나 구두 언어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한 영역에서 다루

고자한다면 구두언어 의사소통적관점의 교육내용을대표하며교육 내

용의 성격을 명료히 해 줄 수 있는 영역명이 필요하다.이런 측면에서 보

자면‘말하기’와‘듣기’가병렬적으로 나열된 영역명보다는융합된영역명

으로서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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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명 ‘듣기․말하기’와 ‘화법’의 공존

새로운통합영역의명칭을정할때기존의관련영역명두개를병렬

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수동적인 방법이다.이러한

손쉬운 명명이 영역명 명명이 가지는 기능을 만족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

나 그렇지 못할 때는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특히 이번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내에서거의동일한성격과내용에관하여교육하는영역명을한

부분에서는 병렬적으로 나열한 ‘듣기․말하기’로 칭하고 한 부분에서는

‘화법’으로 칭하고 있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가

‘선택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국어Ⅰ’과 ‘국어Ⅱ’가 선택과목으로 새로

생겼다.결국 이들은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과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종합한 과목이다(교육과학기술부,2011：78).‘국어Ⅰ’과 ‘국어Ⅱ’의 ‘목표’기

술은 거의 비슷한데,‘국어Ⅰ’의목표 기술에사용된 영역 관련 내용에 다

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국어 Ⅰ’에서 학습자는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화법(듣기․말하기)’,‘독서(읽기)’,‘작문(쓰기)’,‘문법’,

‘문학’의 영역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수한다.이를 위해 ‘화법’영역에

서는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적 듣기를 통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교육

과학기술부(2011：77)

‘국어Ⅰ’과 ‘국어Ⅱ’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국어과의 내용 종합한 과목

이고,이 목표 진술 부분을 보면 ‘듣기․말하기’영역과 ‘화법’영역이 동

일한 영역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번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제시된 과목이 ‘국어Ⅰ’,‘국어Ⅱ’,

14)‘구두 언어 의사소통’대신 ‘구두 의사소통’,‘음성언어 의사소통’이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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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문학’,‘고전’으로 6과목인데 각 선택과목

의 세부 내용을 밝힐 때,‘국어Ⅰ’,‘국어Ⅱ’에서만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15),영역명은 공통 교육과정‘국어’처럼 ‘듣기․말하기’,‘읽기’,‘쓰

기’로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특히 기존의 ‘듣기’와 ‘말하기’가 통합된 영

역이라는 의미로 ‘국어Ⅰ’,‘국어Ⅱ’에는 ‘화법’이라는 영역명을 사용하면

서공통교육과정의‘국어’에는‘듣기․말하기’라는새 영역명을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새 영역명이 영역명으로서

대표성,명료성이 결핍된 것이라는 점 이외에 공통 교육과정 ‘국어’와 선

택 교육과정 ‘국어Ⅰ’,‘국어Ⅱ’의 영역 구분 방법은 같으면서 영역명이

다를이유가없다는것이다.만일‘국어Ⅰ’,‘국어Ⅱ’가고등학교수준으로

‘국어’보다 심화되었기 때문에 영역명으로 ‘화법’을 사용하였다면 ‘문법’

과 ‘문학’은 왜 공통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에서 동일한 영역명을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듣기’와 ‘말하기’를 통합하여 구

두 언어 의사소통에 관하여 교육하는 영역을 ‘화법’으로 명명하더라도 별

무리가없다고볼수도있다.굳이영역명으로서‘읽기’와‘독서’,‘쓰기’와

‘작문’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 새로운 통합 영역의 명칭을 ‘구

두언어의사소통’이라칭하고이것이심화된영역명으로는‘화법’을사용

하는 논리 역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Ⅴ. 결론

이름이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는 명칭인 것처럼 영역명이란 영역과 영

역을 구별하는 명칭이다.명칭은 이처럼 일차적으로 구별의 기능을 가지

지만 이밖에 다른 기능도 있다.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을 기

15)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에 다른 선택과목의 경우도 ‘내용의 영역과 기준’항 아래 ‘내용

체계’를 밝히고 ‘세부 내용’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지만 이 경우 ‘내용 체계’

를 구분 지은 범주를 ‘영역’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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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처럼 영역의 명칭을정할 때도 이러한명칭이 가지는 기능이 무엇

인지 생각해보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명명의 방법이

필요하다.이 글에서는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영역 구분

이후 붙이는 명칭인 영역명이 어떤 기능을 하며,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

명할 때 어떠한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영역 구분 방법이 바뀌어 새로운 영역이 탄생

되면서 이 새 영역에 명칭이 붙거나,기존에 있던 영역이라 하더라도 교

육의 관점,목표 등이 바뀜에 따라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영역명

으로 바뀌기도 한다.국어과의 경우 듣기,말하기,읽기,쓰기,문법,문학

등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2~4번 정도 영역명이 변천되었다.

영역명은 1)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내용을 갈라 구분해 주는 기능,2)영

역간교육 내용을구별해 주는 기능,3)영역의 교육 내용혹은 교육내용

의 성격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그러므로 영역명이 가진

이러한 기능에 맞는 명명의 방법이 필요하다.

국어과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영역명 명명의 원리로는 구별성,대표성,

명료성 등이 있다.구별성이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게 하여

야 한다는 것이며,대표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을 대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명료성은 영역의 명칭이 그 영역의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역명 명명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이번 2011개정 국어

과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방법이 5영역 체제로 바뀌면서 새로 탄생된 ‘듣

기․말하기’는 영역명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영역명으로서 ‘듣

기․말하기’는 대표성,명료성의 명명 원리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차라리 기존‘듣기’와‘말하기’영역명을 병렬적으로나열하지 말고 영

역 교육 내용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융합적인 명칭인 ‘구두 언어 의사

소통’이 영역명으로서 더 적절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16)

*본 논문은 2011.10.31.투고되었으며,2011.11.03.심사가 시작되어 2011.12.10.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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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어 교과의 영역명에 관한 일고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전은주

이 글에서는 국어과 영역명의 사적 변천을 살펴보고 영역 구분 이후 붙이는

명칭인 영역명이 어떤 기능을 하며,국어과에서 영역명을 명명할 때 어떠한 원리

가 적용되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국어과의 영역명은 1)국어 교과에서 지도할 것을 가르는 기능,2)영역간 교

육 내용을 구별해 주는 기능,3)영역의 교육 내용 혹은 교육 내용의 성격을 뚜렷

하고 분명하게하는 기능이있다.그러므로영역명이 가진이러한 기능에 맞는명

명의방법이 필요하다.국어과에서그동안 추구해온영역명명명의 원리로는구별

성,대표성,명료성 등이 있다.구별성이란 영역의 명칭이 서로 분명히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며,대표성은 영역의 명칭이그 영역의교육 내용을 대표할수

있어야한다는것이다.또명료성은영역의명칭이그영역의교육내용과교육내

용의 성격을 명료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1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말하기’는 영역명으로서 타당하지 못한

점이 있다.영역명으로서 ‘듣기․말하기’는 대표성,명료성의 명명 원리를 충족한

다고 보기 어렵다.차라리 기존 ‘듣기’와 ‘말하기’영역명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영역 교육 내용의 성격을 드러낼 수 있는 융합적인 명칭인 ‘구두 언어 의사

소통’이 영역명으로서 더 적절하므로 추후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핵심어】국어과 영역,영역명,영역 구분,듣기․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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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inking Over the Domain Nam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eon, Eun-joo

This article overviews the historicaltransition ofthe domain

nomenclature ofKoreanlanguageeducationandexploresthefunctions

andtherulesappliedinnamingthedomains.

In theKorean education,listening,speaking,reading,writing,

grammarand literature have changed theirnamesseveraltimes,

dependingonthetransitionofKoreancurriculum.Thedomainnamehas

severalfunctions-1)definingthecontentsforinstructioninKorean

languageeducation,2)delineatingthecontentsforeducationpertaining

toeachdomain,andfinally,3)characterizingthecontentsofeach

domain.Therefore,one needsa propermethod fornomenclature,

consideringitsfunctions.

TheprinciplesfornomenclatureinKoreaneducationhavebeen

discriminability,representabilityandclarity.Discriminabilitysignifies

thatonedomainofKoreaneducationshouldbediscriminablefrom

anotherbythenames.Representabilitymeansthenameshouldrepresent

thecontentsofeachdomain.Claritymeansthatthenameofeach

domainshouldclearlyshow thecontentsandthecharacteristicsof

education.

Thedomainname‘listening-speaking’,whichwasbornwhenthe2011

KoreanCurriculumchangedthedomainnomenclaturesystembasedon

fivedomains,isnotsuitableasadomainname.The‘listening-speaking’,

asadomainnamedoesnotmeettheprinciplesofrepresentabil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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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ty.Insteadofcombiningthetwopreviousdomainnames-listening

andspeaking-inparallel,Isuggestforconsiderationamorecomprehensive

name,‘oralcommunication’,whichrepresentsthecharacteristicsofthe

domainmoreproperly.

【Keywords】Koreaneducationaldomain,domainnomenclature,domain

discrimination,transition ofdomain names,listening-

speaking




